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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한국학교 제17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우수한 성과 거둬

한국학생들과 당당히 겨뤄 이루어낸 독서 토론 논술의 명성 

상해한국학교 교육부후원 전국토론논술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 거둬

 2018년 7월 13일(금, 17:00-22:00)과 14일(토, 8:30-18:00)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양일에 걸

처 (사)전국새물결독서모임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제17회 대한민

국 독서토론·논술대회가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학교 초•중•고 437개 학

교에서 103,056명의 학생들이 예선에 응모하였고 예선을 거쳐 올라온 개인전 507명, 단체전 

144명의 학생들이 본선대회에 참여하여 토론과 논술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교에서도 2016년 이래 3년 연속 본선 대회에 진출하였으며 2018년 올해에는 5명의 학생(10

학년 김연희, 김태헌, 김소원, 한정은, 김남헌)이 개인전에 5명, 단체전에 3명 (10학년 김연

희, 김소원, 한정은)이 참여하였다.

  13, 14일 양일간 치러진 고등부 단체전에서는 각 도의 예선전에서 뽑힌 팀(팀원 3명으로 구

성)들이 사전에 공지되었던 대상 도서 2권을 바탕으로, 제 1 주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와 제 2 주제 “인공지능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두 주제에 대

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기 방식은 리그전으로 치러졌고 8강 이후부터 토너먼트로 하였는데 상해한국학교(교장: 신

현명) 팀은 리그 1차전 충북 충원고와 겨뤄 승리를 거두고, 2차전 강릉 명륜고에 패했으나 3

차전 인천 정석항공고를 이겨 8강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8강에서 만난 인천 부개고에게 4강 

진출을 내주며 아쉽게도 승리를 향한 행보를 멈추어야 했다. 이러한 치열한 토론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논거 확보,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토론 태도와 말하기 방식, 주장을 유리

하게 이끌어가는 논리의 전개 등 서로의 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14일 오후, 5명의 상해한국학교 학생들 전원이 참가한 개인전은 이야기식 독서토론과 논술

쓰기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  10여명으로 구성된 모둠 안에서 자유롭

게 대상 도서 3권에 대해 2시간 동안 독서 토론에 참여하였고, 그 뒤 장소를 옮겨 그 내용을 

바탕으로 1시간 40분 동안 1200자 내외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설문을 썼다. 

  토론 대회의 흥분과 감동이 어느 정도 잊혀질 2018년 8월 6일,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상해한국학교는 단체전에서 우수상 수상(10학년 김연희, 김소원, 한정은)과 개인전 은상(10학

년 김연희), 개인전 장려상(10학년 김소원) 수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상해한국학교가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 참여한 2016년 이래 3년 연속 

이어진 성과라 더욱 값진 것이다. 2016년 15회 대회에서 단체전 우수상(8강 진출), 개인전 은



개인전 이야기식 토론대회에 참여하고 있

는 김연희 학생
대회 장소-서울교육대학교

단체전 토론 진행 선생님과 함께 한 기념

사진 - 상해한국학교 단체전 참가 학생(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10학년 김연희, 한정은,

김소원)

대회 참가전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와 함

께 출정 기념 촬영 - 상해한국학교 독서토

론논술대회 참가 학생

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수상,  2017년 16회 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2위, 결승 진출), 

개인전 장려상 2명 수상에 이은 결과이다. 3년 동안 상해한국학교의 토론팀을 지도한 국어 교

사 정미영은 상해한국학교가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접하고 선택하며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해한국학교의 교육풍토는 

입시위주의 한국의 고등학교에 비해 토론 논술 교육에 아주 큰 강점이며, 3년 연속 단체전 우

승이라는 뛰어난 성취는 이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상해한국학교의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독서 토론 논술의 명문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해한국학교에 대해 높게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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